
KB쓰즈키 – 재봉사사업 재구축하고 사업규모 확대 

KB쓰즈키는 (구)가네보·(구)KB스피닝이 자랑하던 재봉사 사업을 사들여, 

새로 시작하기 위한 사업의 틀을 짜기 시작하였다.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

2007년 9월 1일자로 실 전문상(絲 專門商)의 재봉사 사업을 사들였다. KB쓰

즈키는 “재봉사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데, 이런 때야 말로 비즈니스 기회가 

있다.”고 말하고 있다. 

이 사업을 확대하려는 배경에는, 그동안 해외로 진출하였던 일부 봉제업이 

일본으로 되돌아오려는 낌새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“앞으로 재봉사도 

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차별화사 수요가 점차 커질 것이므로, 어떻게 대응하

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시 소생할 수 있다.”고 판단하고 있다. 

그래서 (구) 가네보 재봉사 총대리점(總代理店)의 재봉사 사업을 통째로 사

들였다. 그리고 (구) 총대리점을 KB쓰즈키 영업소로 바꾸고 영업인원도 모두 

받아들여 판매체제를 강화하면서 고치(高知)공장과 쓰즈키보 히다카(日高)에

서 일부 설비를 개량하는 등 공급체제를 정비하여 제판일체(製販一體 : 제조

와 판매를 묶는 하나의 체제)로 사업의 용량을 확대하고 있다. 

현재 동사의 재봉사 판매는 년간 약 180톤으로 판매고는 약 2억5천만엔 

정도이다. 이를 2~3년 이내에 판매고를 5억엔 규모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

있다. 이를 위하여 항균·방취기능 재봉사나 오가닉(organic) 재봉사와 같이 환

경에 대응한 재봉사 등을 적극 개발할 것이다. 

또한 공업용 봉제기가 고속화 및 고기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고성능 



재봉사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. 그 외에 가방이나 구두, 카시트 등 자

재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방침이다. 

KB쓰즈키는 “일본내에 생산기반을 갖고 있는 방적기업의 강점을 살려 사

업을 확대하려 한다.”고 분발하고 있다.♣ 

 


